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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를 위하여

성 라이문도 
논나투스 증거자

(축일: 8월 31일)

‘노예’라고 아시나요? 사람이 사람에게 소유물이 되어 

자신의 소유물은 그 무엇도 가질 수 없는 존재 말입니다. 

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,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, 코

가 있어도 숨 쉬지 못하고,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

는 것이 노예입니다. 주인의 허락이 있기 전까지는 그 어

떤 자유도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. 한마디로 살아 있으

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존재죠. 그러니 그 누가 노예가 

되고 싶겠습니까. 그런데 희한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. 

여기 있는 이 남자, 며칠 전부터 노예를 대신하여 이곳 감

옥에 갇혔습니다. 이름은 라이문도 논나투스. 스페인 신

부입니다. 이 신부가 이곳, 북아프리카 알제리아까지 와

서 갇히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. 

라이문도 신부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, 스페인을 정복

한 사라센인이 스페인 사람을 북아프리카 곳곳에 노예로 

팔았습니다. 라이문도 신부는 바로 이 형제를 구하고자 

했고, 이곳까지 제 발로 걸어 온 것이죠. 실제로 라이문도 

신부는 스페인에서 준비해 온 몸값으로 여러 형제를 노예

라는 족쇄로부터 구출시켰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노예의 

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. 준비한 돈은 다 떨어졌

지, 눈물에 잠긴 형제는 눈에 밟히지, 그래서 라이문도 신

부는 스페인에서 추가 배상금이 도착할 때까지 형제를 대

신해서 이렇게 인질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. 

보면 알겠지만, 이 신부의 온몸은 매를 맞아 피와 진물

로 얼룩덜룩해 있습니다.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

인 고통도 심하게 당했습니다. 욕설은 물론이고 온갖 모

욕도 받아내야 했죠. 입에 저건 뭐냐고요? 자물쇠요. 네, 

맞습니다. 무언가를 잠글 때 쓰는 그 자물쇠입니다. 라이

문도 신부의 윗입술과 아랫입술에 뜨거운 못으로 구멍을 

뚫어서 자물쇠로 잠가놓은 겁니다. 왜냐고요? 하도 예수 

그리스도에 대해 말이 많다고 저렇게 해 놓았습니다. 라

이문도 신부가 형제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걸 보고 많

은 사라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거든요. 마음 같

아서는 영원히 입을 열지 못하도록 죽여 버리고 싶었지

만 라이문도 신부가 죽어버리면 배상금을 받지 못하니 목

숨만은 살려 둔 것입니다. 그들에게는 돈이 중요했으니까

요. 이쯤 되면 라이문도 신부,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만도 

한데 자유를 얻은 형제를 생각하며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

습니다.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

임을 잊지 않은 것이죠. 입이 잠겼다고 마음마저 잠기지

는 않는 모양입니다. 

그나저나 라이문도 신부 대신 풀려 난 이들은 어떻게 

지내고 있을까요? 그들도 라이문도 신부를 기억하고 있

을까요? 

* 덧: 다행히 성 라이문도 논나투스는 배상금이 도착

하여 풀려났다. 하지만 그동안 당한 고문의 영향으로 열

병에 걸려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. 


